
리스킬링을 위한 
기업-정부-사회의 컬래버레이션

（Collaboration for reskilling 
between business, government and society）

우종원 (호세이대학)

1. 문제제기

2. 일본의 기업 및 정부의 대응

3. 컬래버레이션에의 제언



문제제기
• 훈련과 커리어개발이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일본 및 이와 유사한 한국에서 리스

킬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정부-사회의 컬래버레이션이 필요. 

• 리스킬링의 니즈가 기업주도로 형성되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기
업의 대응만으로 자율적인 커리어개발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는 없음. 
더구나 환경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기업의 움직임이 매우 더딘 실정.

• 타개책 모색의 일환으로, 기존의 “일반적 스킬과 기업특수적 스킬”이란 개념 외에, “장
기적으로 유지되는 스킬과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스킬”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기. 

• 디지털인재에 촛점을 맞추면, 장기 스킬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범위를 넘어, 일하는 사람 자신과 사회단체 및 정부를 
포함해, 광범한 컬래버레이션이 필요.



기업의 대응: 히타치제작소의 사례

• 2010년 이후 경영전략의 전환: “제품・시스템사업, 
국내중심”에서 “사회이노베이션사업, 글로벌전개”로.

• 사회이노베이션사업

= “제품・시스템 + 데이터” = 서비스업

• 필요한 인재 = “사업환경의 변화가 격심한 가운데, 
국내외의 사회 및 고객 가까이에서, 현재와 미래의 
과제를 탐색해, 제품・시스템 ・IoT를 활용한, 
서비스로서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인재”.

⇒ 이를 위해 특히 디지털인재로의 리스킬링에 주력.

中畑英信「経営戦略に連動した人財戦略の実行（この10年の歩みとこれから）」2022年。 https://www.hitachi.co.jp/New/cnews/month/2022/10/1012p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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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다치의 디지털인재 리스킬링

• 히타치아카데미에서 약 100개의 
전문 코스 제공.

• ‘프로’레벨 도달에는 “실무경험”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지만 그 기회는 
충분치 않음.

• 데이터 사이언시스트,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 디자인 싱커 등을 
대상으로 베이식 및 어드밴스트 
레벨의 교육을 연 1만명 규모로 실시.

• 국내 그룹기업 전 직원 약 16만명을 
대상으로 DX 기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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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畑英信「経営戦略に連動した人財戦略の実行（この10年の歩みとこれから）」2022年。 https://www.hitachi.co.jp/New/cnews/month/2022/10/1012pre.pdf



일본 전체적으로 DX추진인재가 부족

• 2022년도 현재, 
DX추진인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10.9%에 불과.

• 반면, 
DX추진인재가 
많이 부족한 기업은 
49.6%로 전년도비  
20%포인트 가까이 
증가. 

⇒인재부족감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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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과잉 과부족 없음 약간 부족 많이 부족 잘 모르겠음

情報処理推進機構（IPA）『DX白書2023』158頁



DX추진인재 육성방법상의 과제
• 인재부족만이 

아니라 인재양성 
방법에도 문제.

• 일본이 강하다고 
알려진 
OJT프로그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조직 내외의 
학습모임이나 
커뮤니티 참가도 
저조한 편임.

情報処理推進機構（IPA）『DX白書2023』16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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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중소기업은 “여유”가 없음
• DX를 포함해 

생산성향상이 
급무이나, 
중소기업의 
상황은 좋지 
않음.

• 전반적으로 
인적인 여유, 
자금상의 여유, 
시간적 여유가 
부족.

• 실제 근래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정체 상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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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

어쩔 수 없는 거래조건이나 상관습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모른다

기타

과제가 없다

%

노동생산성 향상을 꾀함에 있어서의 과제 

전체 제조업 비제조업

埼玉県「埼玉県四半期経営動向調査（令和２年１～３月期）」https://www.pref.saitama.lg.jp/a0801/documents/10-0203_all.pdf



개인의 학습・자기계발 투자도 부족

パーソル総合研究所「グローバル就業実態・成長意識調査(2022年) 」123頁。https://rc.persol-group.co.jp/thinktank/assets/global-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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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기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같은 정도 투자할 예정 이미 자기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 늘릴 예정

현재 자기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투자할 예정 현재 자기투자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투자할 계획이 없음

⇒ 자기투자를 할 계획이 없는 사람의 비율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아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



노동시장정책에의 공적지출 (대GDP비율)

OECD (https://stats.oecd.org/) “Public expenditure and participant stocks on LMP” 2023년10월10일 열람

OECD 
Countries

Korea Japan

10: PES and administration 0.12 0.04 0.07 

20: Training 0.10 0.07 0.01 

40: Employment incentives 0.31 0.09 0.06 

50: Sheltered and supported  employment 
and rehabilitation 0.09 0.03 0.01 

60: Direct job creation 0.05 0.10 0.00 

70: Start-up incentives 0.01 0.04 0.00 

80: Out-of-work income maintenance and 
support 0.63 0.47 0.16 

90: Early retirement 0.03 0.01 0.00 

100: Total 1.34 0.84 0.31 

110: Active programmes (10-70) 0.70 0.37 0.15 

112: Active measures (20-70) 0.56 0.32 0.08 

120: Passive measures (80-90) 0.67 0.47 0.16 

기업과 개인의 인적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정부의 지원이 이를 보완할 수 있지만, 
일본의 노동시장정책 지출비중은 선진국 중에서 매우 낮은 편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비중이 낮고 특히 직업훈련에 대한 지출비중이 매우 낮음.

http://stats.oecd.org/OECDStat_Metadata/ShowMetadata.ashx?Dataset=LMPEXP&Coords=%5bMEAS%5d.%5bEXPPCT%5d,%5bFREQUENCY%5d.%5bA%5d,%5bLFS_COUNTRY%5d.%5bKOR%5d,%5bPROG%5d.%5b10%5d,%5bTIME%5d.%5b2019%5d&ShowOnWeb=true


정부의 대응:
위 실태에의 “반성” ⇒ 새로운 정책의 모색

・리스킬링에 5년간 1조엔을 투자

・디지털인재를 현재 100만명에서 5년내 330만명으로

[기업지원] (2022년 현재 771억엔, 전체의 76.5%)

인재개발지원조성금, 공공직업훈련 중 재직자훈련

→ “사람에 대한 투자촉진 코스” 신설

[개인지원] (2022년 현재 237억엔, 전체의 23.5%)

교육훈련급부 → 5년내 지출의 절반 이상을 개인지원으로

内閣府HP；内閣府「新しい資本主義のグランドデザイン及び実行計画2023改訂版」。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pdf/ap2023.pdf



일본정부의 디지털추진인재육성 플랜

• 예를 들어, 경제산업성이 
“DX추진시책을 통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디지털인재육성 
플랫폼”은 3층 구조로 이루어짐.

➢온라인컨텐츠를 제공하는 1층, 
온라인으로 케이스스터디를 
수행하는 2층, 실제의 기업과제 
해결에 도전하는 3층.

➢ 2022년도의 실적은 1층이 
1만4천명, 2층이 2134명, 3층이 
419명.

⇒ 다만 2층과 3층, 특히 3층이 
적고 실천적 훈련이 부족. 즉, 
인재의 “양” 외에 “질”도 문제.

経済産業省「デジタル推進人材育成の取組について」2023年9月15日。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digital_suishin/pdf/003_02_00.pdf

2024년도말까지 합계 45만명 육성

연간 17만명 연간 16.6만명 연간 13.5만명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졸업생

DX추진
시책을
통한
육성

포털사이
트를 통한 
컨텐츠 
제공

• 교육훈련급부
• 공공직업훈련

• 인재개발지원조성
금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의 “교육훈련급부”의 내역

전문실천 교육훈련 급부

• 간호사, 준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ITSS레벨3이상, AI, 

데이터사이언스, 시큐리티 등

• 수강비용의 50%(상한 연간

40만엔)를 6개월마다 지급, 수료

후 1년 이내 자격취득해 취직한

경우는 수강비용의 20%(상한 연간

16만엔)를 추가 지급

• 2,584강좌(2021년10월 시점)

• 29,404명(2020년도 실적)

특정일반 교육훈련 급부

• 돌봄직원초임자연수, 

생활원조종사자연수, 특정행위 

연수 등

• ITSS레벨2이상

• 수강비용의 40%(상한 20만엔)를

수강종료 후 지급

• 484강좌(2021년10월 시점)

• 1,647명(2020년도 실적)

일반 교육훈련 급부

• 동행원조종사자연수, 

사회보험노무사, 세무사 등

• 프로그래밍, CAD, 웹디자인 등

• 수강비용의 20%(상한 10만엔)를

수강종료 후 지급

• 11,177강좌(2021년10월 시점)

• 89,011명(2020년도 실적)

厚生労働省「厚生労働省における デジタル推進人材育成の取組について」2022年2月4日。 https://www.cas.go.jp/jp/seisaku/digital_denen/dai3/siryou9.pdf

교육훈련급부의 경우 양적으로는 기초 레벨의 일반 교육훈련 급부가 중심.
전문실천 교육훈련 급부의 경우도 집합교육이 중심이어서 실천적 능력향상에의 기여도는 미지수.



“제4차산업혁명 스킬습득강좌 인정제도”

대상분야 인정강좌수

IT 분야 신기술・
시스템

클라우드 20

IoT 5

AI 54

데이터 
사이언스

33

고도기술 시큐리티 9

네트웤 1

IT 활용 
분야

자동차모델 베이스 개발 1

자율주행 2

생산시스템 설계 3

합계 128

• 사회인대상의 교육훈련강좌 중, IT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습득해 커리어업을 
도모하는데 유용한 실천적인 강좌를 
경제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제도.

➢ ITSS레벨4: 업무상의 과제발견과 해결, 
신규비지니스의 창출 및 후진양성에 대한 
공헌을 목표.

➢실습, 실기, 토론, 발표 등 실천적인 수업이 코스 
전체 중 일정이상 비율을 차지할 것을 요함.

←2023년8월 현재. 여기에 DX추진 
분야(비지니스아키텍트등)를 신규로 추가.

⇒다만 인정강좌수가 128강좌에 불과해 실천적 
훈련의 장(場)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経済産業省HP。https://www.youtube.com/watch?v=nNvtDsA7ORw



기업/정부지원의 리스킬링에 대한 요약

e-러닝집합교육

실무경험

기업 정부지원

집합교육e-러닝

실천훈련

기업의 대응에서도 정부지원에서도 취약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영역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동이 느리고, 선진적인 기업의 경우도 실천적 훈련은 충분치 못함.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원실태에 있어서도 리터러시 육성의 경우 집합교육 편중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또한 기업 및 사회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실천적 훈련의 장이 매우 부족.



타개책 모색을 위한 스킬개념의 재구성

•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역량이 필요.

• 실천적 역량은 단기 스킬과 함께 장기 스킬의 축적, 
유지를 통해 형성됨.

• 장기 스킬의 축적, 유지에는 기업내의 OJT뿐만이 
아니라 기업외의 커뮤니티 참가, 실지 훈련 등 
실천적 훈련이 불가결.

• 하지만 기업의 내부육성에서도 정부지원에서도 
실천적 훈련을 위한 전략은 충분치 않고 훈련 기회 
또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 → 어떻게 해야 하나? 

OECD, Skills for a Digital World, 2016, OECD Publishing, Paris등을 참고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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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킬링의 현황과 과제의 정리

• 리스킬링의 핵심과제는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스킬”의 육성임.

• 선진적 기업의 대응: 기업특수적 스킬과 일반적 스킬의 양자를 포함해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스킬의 습득에 중점이 두어져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스킬 육성에는 
과제를 안고 있음. 특히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훈련의 장이 부족.

• 대다수 중소기업: 리터러시와 단기 스킬 육성은 외부자원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장기 
스킬 육성에 있어서는 이를 위한 경영환경과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정부지원: 주로 리터러시 육성에 자원이 배분되고 있지만, 집합교육 중심이어서 효과는 
미지수. 한편 장기 스킬 육성을 위한 실천적 교육의 장은 별로 마련되고 있지 못함.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나?
• 기업 자신의 전략설정과 인적투자는 매우 중요. 다만 장기 스킬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일과 삶의 질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자기투자를 더욱 
더 촉진할 필요.

• 이를 위한 정부지원이 중요. 정부지원에 있어서는 기업지원에서 개인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 개인지원에 있어서는 단기 스킬보다 장기 스킬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일본의 경우, 개인지원(교육훈련급부)의 재원은 고용보험에서 충당되는데, 
앞으로는 일반재정에서 보충하거나 충당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  

• 교육훈련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집합교육 중심에서 탈피해 e-러닝을 일반화하는 한편, 
실천적 훈련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 실천적 훈련의 강화에 있어서는 기업-
정부간 연계 혹은 “산학관금(産学官金)” 연계 뿐만 아니라, 업계단체 및 노동단체, NPO등 
시민사회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 예를 들어 디지털인재들이 기업의 범위를 넘어 
NPO를 결성해 다양한 과제 해결에 도전하는 한편으로 실천적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는 그런 NPO의 결성과 사업실시 및 훈련참가자를 지원하는 등.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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